
섬유화학기업, Bio·소재로 전환
이수·한화 , 생명공학 집중 … 코오롱·새한은 전자소재로

화학 및 섬유기업들이 불황을 타개하고 장기사업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 소재 및 생명공학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수화학은 서울 의대와 NIH(미국 국립보건원)와 함께 항체 개발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또

의약중간체와 원료의약품 생산이 주요 내용인 원료의약 사업에서도 1998년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지속

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한화석유화학도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01년 40억원에서 2002년 1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잡고

고지혈증 치료제와 동맥경화증 치료제 등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섬유화학기업들은 화학섬유 시장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투자의 발길을 돌리고 있다.

효성은 스판덱스, 차별화 원사와 타이어코드 등 산자용 원사사업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

인 경쟁력을 확보한 부문을 더욱 강화해 미래사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Cash Cow 역할을 맡

기겠다는 전략이다.

효성은 아직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전기 금융 차세대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수익원을 찾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금자동 지급기와 같은 금융자동화기기와 신용카드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 등 분야에서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코오롱은 초극세사를 토대로 에어백, 자동차용 시트, 자동차 소재로 쓰이는 엔지니어링 플래스틱 분야를 중

기적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LCD용 필름, 휴대폰의 적층회로기판 소재 등 정보통신

재료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로까지 확대를 노리고 있다.

도레이새한은 정보통신과 바이오 사업으로 점차 전환한다는 계획 아래 LCD용 필름 사업과 바이오 혁명과

함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청정용 필터, 실험용 가운·장갑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LG화학은 한번 쓰면 버려야 하는 1차전지와 달리 충전해 다시 쓸 수 있는 2차전지 사업에 투자역량

을 집중하고 있다.

LG화학은 2005년까지 2차전지 생산규모를 월 1500만셀까지 늘리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려

세계 3대 전지 메이커로 성장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지멘스 등 글로벌 고객을 개척

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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